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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민성 대장 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IBS)은 복통 혹은 복부 불편감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적인 증후군

으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0) 통계

에 따르면 IBS로 병원을 방문한 국내 환자는 2017년 155만 명, 2018년 164만 명, 2019년 211만 명으로 매해 큰 폭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소화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 IBS 환자가 약 30% 이상을 차지해 가장 흔한 소

화기 질환으로 조사되었다. IBS는 스트레스나 불안 등에 의하여 불수의근인 위와 장 같은 소화기관의 운동이 원활치 

않게 되면서 복통과 함께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을 동반하게 된다.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궤양 대장염

(ulcerative colitis)이나 크론병(Crohn’s disease) 등의 염증성 장 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으로 발

전하여 치료가 더 어려워진다. 만성 스트레스성 장 질환은 전체 인구의 약 7~21% 정도가 의심 증상을 가지고 있으

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한 질환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증상들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의료비의 지출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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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IBS 등의 장 질환을 앓는 환자 중 10대 청소년들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으며, 벅찬 입시 준비와 학업 부

담 그리고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다

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염증성 장 질환 환자에서 심한 염증은 수면 장애를 유

발하고, 수면 부족 등의 수면 장애가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생성을 자극하여 염증 반응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

어 치료가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트레스성 IBS의 근본적인 원인을 예방 및 치료하는 방법은 없으며, 생활습관과 식이요법의 개

선을 제시하거나 주된 증상 종류에 따라 하제, 위장관 기능 개선제, 진경제, 지사제 등의 약물 치료만을 시행하고 있

는 실정이다. 본문에서는 최근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염증성 장 질환의 기전으로 스트레스와 장내 균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와 질환의 예방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수면 조절의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멜라토닌 고함유 식품 소재의 만성 스트레스 유래 장 질환과 수면 장

애 및 뇌 기능 저하 개선 연구 결과를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Ⅱ. 본문

(1) 스트레스성 장 질환과 수면 장애 및 뇌 기능 저하 개선 관련 국내·외 연구 현황

국내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를 느끼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숙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에 대한 연구가 증대

되고 있다(그림 1).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수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으로, 낮에 비하여 밤에 

10∼15배 높은 농도로 생성되어 숙면 및 신경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암, 항노화 및 면

역조절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Song 외, 2018).

국내에서는 성별, 하루 중 시간 및 연령에 따른 인체 내 멜라토닌 함량 분석 및 이에 따른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등의 연구(Kim 외, 2016)가 진행되어 왔으며, 우유의 착유 시간, 계절, 착유법에 따른 멜라토닌 함량에 대한 연구 

(Kang 외, 2008)는 본 연구진에 의해서도 수행된 바 있다. 멜라토닌 고함유 식품을 통한 수면장애 개선에 대한 동물 

그림 1. 주요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수면장애 환자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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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및 임상시험은 2016년을 시작으로 두어 차례 수행되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Bea 외, 2016).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한 장내 균총 조절 및 스트레스성 정신의학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이며, 프로바이

오틱스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동물 및 전임상 단계 연구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그 중 일

부는 스트레스성 질환 개선에 관한 연구이며, 사전 연구(Preliminary study)에서 긍정적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Bravo 외, 2011; Desbonnet 외, 2010). 

국내에서는 스트레스성 장 질환과 수면 장애 및 뇌 질환 개선을 위한 소재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표 1).  축산 식품 유래 소재를 활용한 스트레스성 질환 개선 전임상 연구도 찾아 볼 수 있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의 염증성 장 질환 개선에 대한 전임상 및 임상 연구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장내 균총 조절을 기

반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국내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한 스트레스성 질환 개선에 대한 임상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며, Lee 외(2021)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

국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장 질환 개선에 관련하여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결과들은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표 2), 스트레스와 결합한 동물모델에 대해서는 아직 구축 단계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의 장내 염증, 장 기능 

장애, 스트레스성 장염 등과 관련한 임상연구는 전무하며, 일부 병원 및 기업체에서 해당 연구를 실행하고 있으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국외에서는 염증성 장 질환과 수면 장애 개선을 위한 멜라토닌 관련 임상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Malhotra 외(2004)에 따르면,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멜라토닌을 투여한 결과, 일부 환자들에서 증상이 

완화 되었으며, Sonnenberg 외(1990)의 연구에서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교대 근무자에서 염증성 장 질환의 유

병률이 높았고, 해당 환자들의 내재적 멜라토닌이 유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Lu 외(2005)는 

표 1. 프로바이오틱스의 스트레스성 장 질환과 수면 장애 및 뇌 기능 저하 개선 국내 연구 현황

연구팀 요약 세부 내용

Oh 외, 2020
프로바이오틱스로 발효한 발효 당화 케이신의 

스트레스 유도 마우스에서 인지능력 개선 연구.

만성 스트레스를 유도한 마우스에서 gut-brain-gut microbiome axis 조절을 

통한 장내 염증 및 뇌 질환(신경염증, 신경퇴화 등)과 불안 행동, 장내 균총 

분균형이 개선되었으며, 이들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확인함.

Yayeh 외, 2018 αs1-케이신 가수분해물의 수면개선 효과.
αs1-케이신 트립신 가수분해물의 GABAA receptor 조절을 통한 마우스에서 

수면 시간 증가와 랫드에서 수면 질 개선을 확인함.

Lee 외, 2021
프로바이오틱스의 스트레스 지수 및 수면 개선 

임상 연구.

156명 성인을 대상으로 8주 동안 프로바이오틱스 혼합 제제(Lactobacillus 

reuteri NK33, Bifidobacterium adolescentis NK98)를 섭취시킨 후, 장내 균총 

변화와 스트레스, 수면, 불안/우울 행동 특성을 확인함.

Park 외, 2017
멜라토닌의 아토피 관련 스트레스 유래 뇌 

기능 저하 개선 연구.

마우스 모델에서 멜라토닌 섭취에 의한 아토피 관련 스트레스 유래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와 신경퇴행, 신경 염증 등의 뇌 기능 저하 개선 효과 확인.

Kim 외, 2017
Loperamide로 유도된 변비 모델의 랫드에게 

다양한 프로바이오틱 균주를 투여한 변비실험.

Loperamide로 유도된 SD rats에 다양한 프로바이오틱 균주 믹스를 투여, 

실험군의 대장 길이와 mucus 분비의 유의미한 증가 확인 및 면역조직화학적 

염색과 단쇄지방산 함량의 유의미한 변화 관찰.

Heo 외, 2014
설사 환자에게 정장생 캡슐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 및 안정성 평가.

정장생(Bacillus licheniformis) 캡슐의 임상 실험결과, 장내 비정상적 발효 현상 

치료와 설사관련 병원균 성장억제를 치료 및 장내 균총 기능 정상화에 효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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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환자에서 정상인보다 유의하게 낮은 멜라토닌 함량을 보였으며, IBS 환자에서 멜라토닌 투여 후 유의한 증상

의 완화를 보고하였다. 

(2) 스트레스성 장 질환과 수면 장애 및 뇌 기능 저하 개선 관련 국내·외 제품 현황

최근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등 수면 장애에 시달리는 환자가 늘면서 관련치료제 시장도 커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수면 장애 치료제인 멜라토닌 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그림 2). 하지만 국내에서는 2014년

부터 멜라토닌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였고, 멜라토닌 제제는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실

정이다. 따라서 멜라토닌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직구 이용자 

표 2. 프로바이오틱스의 스트레스성 장 질환과 수면 장애 및 뇌 기능 저하 개선 국외 연구 현황

연구팀 요약 세부 내용

Chen 외, 2017
DSS로 유도된 대장염 마우스 모델에서  

L. fermentum HY01의 예방 효과.

L. fermentum HY01가 DSS로 유도된 염증성 장질환을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IFN-, IL-12, TNF, and IL-6)의 감소, NF-kB 경로의 발현을 약화 

시키면서 예방함.

Rochat 외, 2007
DSS로 유도된 대장염 마우스 모델에서  

L. casei BL23의 항 염증 효과.

L. casei BL23가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IFN-, IL-4, TNF, and IL-10)들의 

감소를 유도하고, 이러한 기작이 manganese-dependant catalase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함.

Barouei 외, 2012
IBS의 랫드 모델에서 유산균을 이용하여 HPA 

axis, 면역증강, 장내균총의 변화를 확인함.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유익균이랑 

판단되는 Bifidobacteria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plasma의 IgA의 양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함.

Ait-Belgnaoui 외, 

2012

물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랫드의 장 누수 

증후군의 예방을 프로바이오틱스로 할 수 

있다는 연구.

다양한 물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장 누수 증후군을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하여 각종 염증성사이토카인의 발현량(IL-6, TNF)을 감소시키고, HPA 

axis를 조절하여 예방함.

Bravo 외, 2016

TNBS와 PRS로 유도된 장염증 모델의 동물에서 

L. rhamnosus LCR35의 항염증 및 장 운동성의 

예방 효과.

두가지 방법으로 유도된 급성 장염 모델의 동물에서 미리 L. rhamnosus 

LCR35를 투여한 후 TNF-alpha, IL-12p70, IL-10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감소를 확인함.

Xu 외, 2018

Loperamide로 유도된 변비 모델의 마우스에서 

프로바이오틱균주 혼합체가 변비증상 완화와 

gut-brain axis를 통한 우울 완화효과를 보임.

다양한 기능을 가진 프로바이오틱 믹스쳐를 이용하여 변비를 유도한 쥐에서 

변비증상완화를 보임과 동시에 AKT pathway관련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apoptosis 관련 유전자(Bax, caspase-3)등을 억제시키며 우울한 행동을 억제 

시킴.

Li 외, 2015
단일균주 L. plantarum NCU116이 변비 모델의 

마우스에서 항 변비 효과를 보임.

단일 균주 L. plantarum NCU116가 Loperamide로 유도된 변비 모델의 

마우스에서 총 단쇄지방산의 양을 증가시키면서 완화시킴.

Dimidi 외, 2017

프로바이오틱스 균주가 장내균총의 변화를 주고, 

장의 운동성과 변비에 어떠한 기작으로 효과를 

주는지 설명하는 리뷰 논문.

크게 장 운동성을 증가시켜주는 다양한 요인들 중 중추신경계, HPA axis, 면역, 

내분비 signaling 그리고 장내 환경이 결정짓는다고 함.

Wang 외, 2017

Loperamide로 유도된 변비 모델의 마우스에서 

Bifidobacterium adolescentis 균주를 이용하여 

항 변비효과를 연구한 논문.

Bifidobacterium adolescentis 669, 667, 626을 변비모델의 마우스에 투여하여 

장내 균총 조성의 변화, 총 단쇄지방산이 증가하면서 항 변비 효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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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중 277명은 멜라토닌 등 건강기능식품을 직구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그림 2). 하지만 해외에서 

판매되는 멜라토닌 제제 중 성분 함량이 표기의 4.7배에 달하는 제품도 존재하며, 멜라토닌 과량 복용 시 신경과민, 

사지통증복통, 무력증, 고혈압 등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또는, 멜라토닌을 제

제로 섭취하기보다는 천연 식품으로부터 보충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굿나잇 밀크’, 헬로네이

처의 ‘밤에 짠 우유’, CJ제일제당의 ‘슬리피즈’가 유일한 멜라토닌 고함유 제품으로 출시된 적이 있으나, 현재 모두 단

종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전무한 실정이다.

스트레스 유래 질환의 증상 완화 및 수면 장애 개선을 기능성으로 하는 제품의 출시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중심으

로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허브 추출물, 테아닌, 락티움 등을 원료로 하는 건강 보조제 형태로 출시

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성 장 질환의 예방을 위한 제품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주 원료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

품이 출시되고 있다(표 3).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신경계에 작용하여 

수면 패턴을 안정화시키고, 불안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의 알츠하이머 및 자폐증 예

방 및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Arora 외, 2020). 

반면, 유업체에서는 관련 제품이 전무한 실정이며,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우유를 소재로 하는 스트레스성 

장 질환과 수면 장애 및 뇌 기능 개선 제품이 출시된다면 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스트레스성 질환 개선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 및 

관련 유제품이 출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국내 및 국외 시장 개척 및 선도를 위해 스트

레스성 장 질환과 수면 장애 및 뇌 기능 개선 프로바이오틱스 및 식품 소재 연구와 적용 제품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

단된다.

그림 2. 수면 장애 치료제 시장 규모 및 멜라토닌 직구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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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성 식품소재를 통한 만성 스트레스성 장 질환 및 뇌 기능 저하 개선 연구

만성 스트레스성 장 질환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한 질환은 아니지만 불안, 피로, 우울,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이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질환이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의료비의 지출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스트레스의 증가와 더불어 정신사회적인 요소의 증가로 인해 IBS 환자가 

표 3. 스트레스 유래 질환 개선 국내 제품

제품명 생산업체 주요 성분/기능성

마이 드림티

조윈
테아닌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

마이니(MyNi)

일동제약
락티움, 테아닌, 허브 추출물, 타트체리

/수면의 질 개선

수면건강 온

정관장
미강주정추출물, 락티움

/수면 건강

몽모랑시 타트체리진

환인제약 애즈유 타트체리(몽모랑시)_멜라토닌

파워 프로바이오틱스

풀무원 로하스
프로바이오틱스, 홍경천추출물

/장 건강, 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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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IBS의 치료와 증상 완화를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스트레스성 

질환(장 질환 및 정신 질환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들은 많은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작용의 

부담이 적으면서도 기존의 치료방법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으며, 꾸준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 형태의 예방 및 치료

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수면 조절의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멜라토닌을 

천연식품으로부터 보충할 수 있는 새벽착유 우유와 영유아 분변에서 분리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Oh 외, 2018) 

균주인 Lactobacillus rhamnosus 4B15 균주의 만성 스트레스 및 염증성 장 질환 복합 동물모델에서 장 질환 및 뇌 

기능 저하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그룹(4B15)과 멜라토닌 고함유 새벽착유유 섭취 그룹

(NM)에서 스트레스와 염증(stress and DSS, SD) 유도로 짧아진 대장 길이가 컨트롤 대조구 그룹(Con)과 비슷한 수

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SD로 증가한 대변 개수 역시 4B15와 NM그룹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그

림 3a, b). 또한 대장조직의 조직학적 분석 및 염증 매개체 단백질 분석 결과, SD로 인해 대장 조직이 손상되었으며, 

NF-κB와 COX-2 단백질의 발현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4B15 및 NM의 섭취는 SD로 인한 대

장 조직의 손상과 염증 매개체의 증가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으며, 멜라토닌 합성제제를 첨가한 우유를 섭취시킨 그

그림 3. Lactobacillus rhamnosus 4B15와 새벽착유유의 스트레스성 염증성 장 질환 복합 마우스 모델에서의 장내 염증 완화 효과. (a) 대장 길이, (b) 대변 개수, (c) 

대장 조직 조직학적 분석 (H&E 염색), (d) Western blot을 통한 단백질 발현 분석 (NF-κB, COX-2). lane 1 = Con; lane 2 = DSS/UCMS; lane 3 = 4B15; lane 4 

= Mel; lane 5 =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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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Mel)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그림 3c,d). 뿐만 아니라, SD는 혈액 내 스트레스 호르몬인 corticosterone을 증가

시켰으며,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의 활성화를 통해 스트레스 반응을 매개하는 대표적 인자인 CRF 수용체의 발

현을 증가시켰다. 반면, SD그룹에서 멜라토닌 및 세로토닌(5-hydroxytryptamine, 5-HT) 수용체와 뇌 기능의 대

표적 마커인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brain derivated neurotrophic factor, BDNF)의 발현이 감소하였으며, 신경퇴화

(neurodegeneration) 촉진 인자의 발현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들 SD에 의한 뇌 기능 관련 인자들의 변화는 4B15와 

NM의 섭취에 의해 유의적으로 억제되었다(그림 4). 스트레스의 노출 및 염증성 장 질환은 이와 같은 생리학적 변화뿐

만 아니라, 행동 특성에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Open field test, tail suspension test, elevated plus maze 

test, light and dark box test를 통해 불안/우울 관련 행동특성을 확인한 결과, SD그룹에서 불안 우울 행동이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으나, 4B15와 NM 섭취를 통해 유의적으로 저해되었다(그림 5).

 만성 스트레스 및 염증성 장 질환 복합 마우스 모델을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4B15와 멜라토닌 고함유 우유

의 장 질환 및 뇌 기능 저하 개선 효과 연구 결과, 해당 소재의 섭취는 스트레스와 염증성 장 질환으로 인한 혈액 내 

호르몬 불균형 및 CRF를 기반으로 하는 스트레스 반응과 신경퇴행 등의 뇌 기능 저하와 불안행동을 효과적으로 저해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Lactobacillus rhamnosus 4B15와 멜라토닌 고함유 우유는 만성 스트레스와 염증성 

장 질환으로 인한 뇌 기능 저하 완화 및 신경정신질환의 예방을 위한 기능성 식품소재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된다.

그림 4. Lactobacillus rhamnosus 4B15와 새벽착유유의 스트레스성 염증성 장 질환 복합 마우스 모델에서의 뇌 기능 저하 완화 효과. (a) 혈액 내 corticosterone 농

도, (b-d) Western blot을 통한 뇌 기능 관련 단백질 발현 분석. lane 1 = Con; lane 2 = DSS/UCMS; lane 3 = 4B15; lane 4 = Mel; lane 5 =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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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우울증이나 신경증, 스트레스 질환 등의 신경 정신 장애 환자가 증가

그림 5. Lactobacillus rhamnosus 4B15와 새벽착유유의 스트레스성 염증성 장 질환 복합 마우스 모델에서의 불안 행동 완화 효과. (a) Open field test. (b) Tail 

suspension test. (c) Elevated plus maze test. (d) Light and dark box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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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특히, 학업이나 취업 스트레스로 20-30대의 젊은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여 ‘젊은이의 병’이라고도 불리는 

염증성 장 질환 환자는 10년 사이 약 1.7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만성 스트레스성 질환 치료제 시장은 확대되고 있

으며, 스트레스 유래 질환의 증상 완화 및 수면 장애 개선을 기능성으로 하는 제품의 출시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중

심으로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

성 장 질환 유래 수면 장애와 뇌 기능 저하 관련 국내외 연구 및 제품 동향을 소개하였으며, 더불어 천연 소재로써 멜

라토닌 고함유 우유와 한국인 유래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스트레스성 장 질환 유래 뇌 기능 저하 및 불안행동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언급하여 과학적 접근을 통한 프로바이오틱스 및 축산식품 유래 식품 신소재의 스트레스성 

정신의학 분야로의 진입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시도는 향후 유가공 산업과 연계하여 신규 고부가가치 유제품 및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군의 

형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능성 축산식품의 도입과 유제품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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